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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교섭…사용자협의회, 생명·안전·상시·지속업무정규직화요구에묵묵부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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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올해중앙교섭, 초기업단위교섭징검다리”
16일, 2019년 1차 중앙교섭 … 사용자협의회, “사용자 요구는 다루지 않는다”, 문제 제기

금속노조가 4월 16일 서울 

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

서 2019년 1차 중앙교섭을 열

었다.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

협의회는 상견례를 하고 교섭 

원칙을 확인했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중앙

교섭을 시작하며 “올해 중앙

교섭은 사업장 단위 교섭을 뛰

어넘어 초기업 단위 교섭을 만

드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. 

소모하는 논쟁을 지양하고 미

래지향의 대안을 만들어 단위 

사업장 교섭을 한발 앞서 이끄

는 중앙교섭을 만들어보자”라

고 인사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

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

“매년 또는 4년째 나오는 노

조 요구를 밤새워 논의해 합의

했는데 다시 합의하자고 한다. 

사용자 측 요구는 다루지 않는

데 노조 요구를 어떻게 논의할

까 고민이다”라며 문제를 제

기했다. 박근형 직무대행이 말

한 4년째 반복하는 요구는 

‘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’

인 것으로 보인다.

박근형 직무대행은 “노사 

간 양보로 원만한 합의를 기대

한다”라면서 “노사 사이에 

현실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

에 없다. 사용자협의회는 회원

사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

다”라며 교섭에 치열하게 임

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.

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교섭

위원 소개에 이어 중앙교섭 진

행원칙을 확인하고 1차 중앙교

섭을 마쳤다. 올해 중앙교섭에 

13개 지역 61개 사업장이 참여

한다.

노조는 올해 중앙교섭 요구

안으로 ▲금속산업 최저임금 

통상시급 10,000원 ▲원·하청 

불공정거래 개선 ▲일터 괴롭

힘 금지 관련 조항 개정 등을 

요구했다.

2차 중앙교섭은 4월 23일 대

전에서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

연다.


